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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세계 건설시장, 올 하반기 이후 본격 회복 가능성”
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권역 및 부문별 성장률 분석* -

■ 2011년 세계 건설시장 환경

• Oxford Economics와 Global Insight와 같은 세계경제 및 건설 경기를 전망하는 보고서

에 의하면, 2011년 상반기까지 해외건설 투자시장은 다소 주춤할 것으로 전망

- 당초 2010년에 건설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, 경기 침체 탈출을 위한 글

로벌 금융시장 정책이 큰 혼란을 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일시적인 경기 침체를 초래함.

- 이들 보고서는 2011년 하반기 혹은 2012년 상반기부터 건설 경기가 본격적으로 반등

할 것으로 전망

• 아시아태평양권역은 2011년부터 2020년 전까지 전체시장 평균 성장률인 약 3.5%보다

높은 5% 이상의 성장률을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전망

- 중동 및 아프리카, 남미권역에서도 지속적 성장이 예상됨.

• 주거부문 이외의 분야는 인프라 시설물 중심으로 2011년 하반기부터 성장이 가속될 것

으로 기대됨.

■ 주요 권역 및 부문별 성장 전망

• 아시아태평양권역은 2014년까지 매년 5.7%의 성장률이 예상되고, 2020년에는 2010년

대비 65%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

- 특히, 최근 사회기반시설물시장의 성장률은 약 7.5%로, 향후 2∼3년 동안에는 높은 성

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

• 중동 및 아프리카권역에서는 유가 상승과 정부의 공공사업 투자 확대로 경기 회복이

가속화되고 있는데, 이는 순조로운 건설투자시장 회복을 유도하고 있음.

- 카타르, 아랍에미리트,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2010년 국가 성장세는 주춤하였으나, 인구

성장에 따른 사업의 다각화가 이뤄져 성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

* 본고는 Global Insight 2010년 12월 보고서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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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브라질, 칠레, 페루, 콜롬비아를 포함한 남미권역은 2010년부터 건설경기 침체에서 벗

어나기 시작하여 2015년 전까지 평균 6.5% 성장률이 기대됨.

- 도로와 같은 사회기반시설물에 대한 투자 확대는 침체된 비주거 부문의 성장률 급하

락을 저지한 것으로 판단됨.

<주요 권역 및 부문별 성장률>

■ 변화에 대한 신속한 선택과 준비…경쟁력 향상의 첫걸음

• 세계 건설시장의 성장에 따른 주요 권역별 혹은 부문별 성장세는 차별화된 전략 구축

의 필요성을 시사

- 맞춤형 사업 수행 체계의 신속한 수립은 차별화된 전략 중 하나로 판단됨.

- 국내 업체들의 제한적 국가 및 사업에 대한 공격적 진출 전략은 수주 목표 달성에 근

접할 수 있으나, 향후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핵심 역량 보유에는 한계가 있음.

- 국제경쟁 입·낙찰에 대비한 국내 업체 내부 역량 강화는 기술력 향상뿐만 아니라 지

속적 전문 인력 양성으로 글로벌 플레이어로서의 도약을 촉진할 것임.

• 계속되는 국내 건설시장 침체로 인해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변화가 빠른

세계 건설시장 환경에의 적응력과 수용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할 필

요성이 있음.

- 국내 업체들도 자사가 지닌 핵심사업 부문 강화와 변화에 유연한 사업 구조 구축으로

신속한 선택과 집중을 발휘할 때인 것으로 판단됨.


